
도호텍스타일 - “방 안에서 속건”을 내세워 

도호텍스타일(東邦Textile)은 그 동안 “여러 번 세탁하여도 부드러운 태가 

오래 간다”면서 방축성(防縮性)을 강조해 왔는데, 특히 습기가 많은 일본에서

는 장마철이나 여름에 습기가 많아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옷에서 악취가 

나는 경우도 있어 속건성(速乾性)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게 되자, 특수가공한 

면소재로서 “빨래를 밖에 널 수 없는 외출중에 방 안에서도 빨리 마른다”는 

“베스코트”를 2004년 춘하절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. 

“베스코트”는 수지(樹脂)의 가교결합(架橋結合)으로 면 내부의 분자구조를 

조절하여, 주름이 잡히거나 줄어드는 원인을 없앤 소재이다. “베스코트”는 물

을 잘 흡수하고 빨리 건조하기도 하여 빨래가 방 안에서도 잘 마르고, 항균

방취(抗菌防臭), 제균(制菌)효과도 있어 섬유상에서 MRSA(메티실린 耐性 黃

色 菌포도 )가 증식(增殖)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다. 용도는 내의, 잠옷

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아우터(outer, 외의)용으로도 수요가 늘고 있다. 

면소재의 분자구조는 안정되어 있지 않아, 세탁 후에 텀블러(tumbler)건조

기로 건조하면 수축률이 커지는데, 2002년부터 텀블러 세탁기가 판매되기 시

작하자, 이 “베스코트”의 판매가 급증하여, 2001년 판매량의 5배 이상이 판매

되었다. ♣ 

 


